
바닥재, 층간소음 차단 소재 개발
미래부, 화학물질 유출 경보센서도 … 사회문제형 기술개발 주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화학물질 유출, 항암치료 부작용, 층간소음 등을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프로젝트가 시

작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삶에 직

결된 5개 분야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유출은 작업자의 몸에 쉽게 탈부착 유해물질을 검출해 경보를 울리는 센서를 개발해 해결할 방침

이다.

항암 표적치료제의 낮은 효율성과 높은 부작용 비용은 암환자별로 치료효율이 높은 항암제를 선별하는 기

술을 개발해 해소할 계획이다.

또 이웃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바닥재, 능동형 소음저감 기술,

고성능 바닥구조 등 기존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완화 기술을 개발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에는 청소년 비만, 치매 등도 포함됐다.

미래부는 2013년 90억원을 투입해 화학물질 유출, 청소년 비만, 항암치료 부작용, 치매 등 4개 분야에서 사

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층간소음 해결 기술개발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주관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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